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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일-가정 균형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 일-가

정 균형 인식과 가정건강성 인식 간의 계에 해 악하는 것에 목 이 있다. 본 연구를 

하여 여성가족부의 2010년 ｢제2차 가족실태조사｣를 활용하 고, 분석 상은 체 조사 상 

4,754명  배우자와 동거하며 자녀가 있는 맞벌이를 하는 남녀 1,371명이다. 일-가정 균형에 

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연령, 소득, 학력, 자녀수의 인구통계  특

성과 근무시간, 근무시간조 가능성, 직장유형, 일에 한 만족도의 근무환경  특성, 그리고 

가사노동 수행여부, 돌 노동 수행여부, 가사분담만족도, 돌 분담 공평성, 자녀의 주된 양육

자 여부의 가정환경  특성, 일-가정에 한 균형인식, 가정 건강성의 요인을 이용하여 분석하

다. 자료는 SPSS17.0의 다회귀분석(multiple regression), 상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. 

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 첫째, 조사 상자인 맞벌이 기혼 남성의 평균연령은 46

세로 월소득 200~300만원 미만(32.9%)의 자 업체  기타 종사자(33.7%)의 비율이 가장 많았

고, 여성의 평균연령은 45세로 월소득 200만원 미만(70.3%)의 소기업 종사자(35.7%)의 비율이 

가장 많았다. 둘째, 제 변인들이 일-가정 균형에 한 인식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회

귀분석 한 결과 남성의 경우, 일-가정 균형인식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월소득, 학력, 자녀

수 등의 인구통계  특성, 근무시간, 직장유형, 일만족도 등의 근무환경  특성, 가사노동  

돌 노동 분담만족도, 돌 분담 공평정도, 자녀의 주된 양육자 여부 등의 가정환경  특성이 

유의하게 나타났다(R2=.261). 구체 으로 월소득이 높을수록, 졸 이상의 집단보다 졸이

하의 집단일수록, 자녀수가 많을수록,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많을수록, 직장유형이 공공기 일

수록, 일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, 가사  돌 노동 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, 자신에게 돌

노동의 분담이 공평할수록, 그리고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아닐수록 일-가정균형 인식이 높

은 것으로 나타났다. 여성의 경우, 직장유형, 일 만족도 등의 근무환경  특성과 가사노동 수

행여부, 가사  돌 노동 분담 만족도, 돌 분담 공평정도의 가정환경  특성이 유의하게 나

타났다(R2=.361). 구체 으로 직장유형이 소기업 보다는 공공기 일수록, 일에 한 만족도

가 높을수록, 가사노동을 수행할수록, 가사  돌 노동 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, 돌 노동의 

분담이 공평할 수록 일-가정 균형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셋째, 맞벌이 부부의 일-가정 

균형 인식과 가정건강성 인식의 계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한 결과 일-가정 균형 인식과 

가정건강성 인식은 정  상 계를 나타냈다. 즉, 일-가정 균형 인식이 높을수록 가정건강성

도 높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을 시사한다.


